
2차 순례 길에서 야단법석 때마다수불 스님 좌우
에서 자리를 지켜온 두 분 도반스님을 소개할 때가
온 것 같다. 한 분은 철오 스님인데 가끔 수불 스님
의 안경알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에서 스님의
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고, 또 한 분은
하루를 접고 숙소에 들었을 때 어김없이 따뜻한 차
를 우리는 모습에서 도반 간의 우정을 느끼게 했던
법일 스님이다.
마조 대사 사리탑에서 전해지는 기운을 받아서인

지 수불 스님은 신바람 나게 법문을 하신다. 앞뒤 자
르고 아무 곳을 들어도 법문의 핵심이 그곳에 들어
있다. 선지(禪旨)를 체득하고 설하기 때문에 회통하
고 있지 않나 싶다.

여전히 새소리는 귀를 맑히고 왕대나무 숲의 바
람은 눈을 시원하게 씻는다. 법석의 자리가 더 없이
상쾌하다. 순례자 일행 모두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
도 행복한표정을짓고 있다.
“마조 스님께서 이쪽을 거닐면서 많은 말씀을 남
겼고 돌아가실 즈음에 일면불 월면불 하는 얘기도
이쪽 장소에서하셨던게 아닌가싶습니다.”
〈마조록〉에 나오는‘일면불 월면불’의 공안은 이
렇다. 당 정원 4년 정월에 마조 대사가 석문산에 올
라 숲속을 거닐다가 허물어진 동굴을 보고서는 시
자에게말했다.
“다음 달 나의 육신이땅으로돌아갈것이다.”
마조 대사는 산에서 돌아와 곧 몸져누웠다. 원주

가와서 물었다.
“스님, 요즘 어떠하십니까.”
이에마조 대사가말했다.
“일면불(日面佛)! 월면불(月面佛)!”

일면불 월면불의 근거는 보리유지(菩提괥支)가
번역한〈불설불명경(佛說佛名經)〉제7권에, ‘또 한
부처가 있는데, 이름은 승성(勝聲)이라고 한다. 승성
불의 수명은 백억 세에 이른다. 승선세존을 지나면
다시 한 부처가 나타나는데, 그 이름은 월면이다. 월
면불의 수명은 하루 낮 하루 밤이다. 월면세존을 뒤
로 하고 나아가면 다시 또 한 부처를 만나게 되는데,
일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이다. 일면불의 수명
은 1800 세에 이른다’라고나온다.
이를 참고로‘사람의 수명은 여러 가지다’정도

로 이해되어 왔으나 마조 대사가 왜 하필이면 일면
불 월면불을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
는 것이 정설이다. 내 나름대로 허물을 지어보자면
마조 대사의 가풍인‘평삼심이 도다’를 또 다르게
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. 수불 스님
은스님 나름대로선해(禪解)를 하신다.
“일면불 월면불 하는 소리에 골탕 먹은 사람들이
많은 겁니다. 여기 오면 혼날까 봐 혼백이라도 가까
이 못 올 겁니다. 여러분은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
좀 아시겠습니까. 남들은 뭐 해와 달이라고도 하고
낮과 밤이니 하고 별 의미를 다 붙이지만 허망한 소
리지요. 마조 스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면불 월
면불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. 부처 불자는 왜 붙였는
지 일면 월면 해도 그만일건데.
마조 스님의 유적지에 와서 한때를 보낸다는 사

실이 어찌 보면 무겁기도 해요. ‘평상심이 도다’라
는 마조 스님의 가풍을 우리가 잘 써야 하는데 스님

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마조 스님
은 한두 마디 말로도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었고, 발
길로도깨닫게해주었는데말입니다.”
마조 대사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

은 수로(水걛)화상의 선화다. 수로가 마조 대사를
친견하고난뒤물었다.
“조사가서쪽에서온뜻이 무엇입니까.”
마조 대사가말했다.
“절부터하라.”
이에 수로가 절을 하려고 하는데 마조 대사가 느

닷없이 발길질로 걷어찼다. 순간 수로는 문득 깨달
았다. 수로는 법열에 겨워 손뼉을 치며 앙천대소했
다. 그러면서자신도모르게중얼거렸다.
‘참 멋지구나! 멋져! 백천의 삼매(三昧), 일체의
묘의(妙義), 이 모두가 오로지 한 터럭 끝에 있어, 문
득 그 근본을뚜렷이깨달을진저.’
수로는 마조 대사에게 절하고 물러나 대중에게

고했다.
“대사님께 한 번 차이고 나니 이렇게 웃음이 한이
없습니다.”
수로 화상에 대해서는 홍주에서 살았고 마조 대

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을 뿐 생몰 연대는 미상이라
고 한다. 아무튼 이 공안에서 묻는 사람에게 인정사
정없이 치고 밀치는 임제의 가풍이 마조 대사로부
터 비롯되었음이느껴지는선화다.
마조 대사는 한 마디 말로써도 많은 수행자들을

깨닫게 했으니 다음과 같은 선화도 선가에 많이 알
려져 있다. 마조 대사는 건양의 불적령에서 잠시 머
물다가 무주(강서성 임천현)의 서리산으로 옮겨 갔
는데 그 무렵에 사냥꾼이었던 석공 혜장(石鞏 慧藏)
을 만났다고 전해진다. 〈마조록〉은 혜장이 마조 대
사를 만나제자 가 되는 장면을다음과전하고있다.
어느 날 혜장은 한 떼의 사슴을 쫓다가 마조 대사

가 주석하고 있는 암자에 이르게 되었다. 마침 혜장
은 밖에 나와 있던 마조 대사와 마주쳤다. 그때 혜장
이물었다.
“혹시 사슴이지나가는것을 보지못했습니까.”
“그대는무엇을하는 사람인가.”
“사냥꾼입니다.”
“화살을잘쏘겠구먼.”
“예.”
“화살 한대로 몇마리씩잡는가.”
“한마리요.”
“신통치않군.”
“스님은잘쏘십니까.”
“암, 잘 쏘지.”
“한번에 몇마리씩잡습니까.”
“한번에 떼거리전부를잡지.”
정작 이 말의 속뜻은 한 번에 짐승을 잡는다는 말

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굴복시킬
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. “이도 저도 다 생명이
있는 것들인데한떼씩 잡아도되는 겁니까.”
“그러한 것을 알면서 왜 그대 자신(무명번뇌)은
잡지 않는가.”
“저 자신(무명번뇌)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을
쓸수가 없습니다.”
“이 사람아, 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
날아가버렸네!”

혜장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꺾어 버렸다. 그리고
는스스로머리를깎고 마조 대사 밑으로출가했다.
20세 때 대중 스님들에게〈열반경〉을 강의할 정

도로 경에 밝았던 분주 무업(汾州 無業)선사도 마조
대사를 친견하고 난 뒤 대사의 한 마디에 비로소 깨
닫게 된다. 〈마조록〉을요약해옮겨본다.

무업이 마조 대사를 참방했다. 그의 풍채는 당당
했고 목소리는 종소리같이 우렁찼다. 마조 대사가
무업에게말했다.

“당당한불당(佛堂) 안에부처가없군.”
그러자무업이무릎을꿇어 절을 하고 말했다.
“삼승(三乘)에 대한 공부는 대강 해 마쳤습니다.
그런데 선문에서는 즉심시불이라 한다는 얘기는 전
부터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무슨
뜻인지는아직 짐작도못하고있습니다.”
마조 대사가말했다.
“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
다. 그밖에별 다른 것은 없다.”
“달마 대사가 이 땅에 와서 비밀히 전한 심인(心
印)이란 무엇을말하는것입니까.”
“별 사소한 일에 신경을 다 쓰는군. 돌아가서 처
음부터다시 하게!”
이에 무업이 법당 밖으로 나가려 했다. 그때 마조

대사가그를 불렀다.
“여보게!”
무업이 고개를 돌렸다. 순간 마조 대사가 한 마디

를 던졌다.
“이것이무엇인가.”
마조 대사의 이 한 마디에 무업은 홀연히 깨달았

다. 무업이 큰 절을 올리자 마조 대사가 볼멘소리로
말했다.
“이런 굼벵이 같으니라고! 절은 해서 어디에 쓰
려는가.”
이후 무업은 절도사 등이 귀의해 왔으나 명리를

피하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머물었고 목사 동숙
전(董叔纏)의 간청으로 개원사로 돌아와 20여 년
간 승속을 교화하였다고 한다. 그 사이에 현종의
부름을 두 번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고, 목종이
즉위하여 다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입적했다고
한다.
이밖에도 많은 수행자를 깨닫게 한 마조 대사야말

로육조정신의계승자라고수불스님은평한다.
“일찍이 육조 혜능 대사가 회양에게‘인도의 반
야다라(般若多갥)가 예언한 바, 네 발 아래서 망아
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
이다’라고 했어요. 마조 스님이 나와 천하 사람들을
깨닫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. 이를 보면 당시 성
행하던 도참설에 기대어 육조의 정신적 계승자가
마조 스님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
듭니다. 〈마조록〉을 강의한 지가 벌써 십 몇 년은 된
것 같아요. 지금 다시 한다면 훨씬 더 충실해지지 않
겠나 하는 생각도듭니다.”
그러면서 수불 스님은〈육조단경〉과〈마조록〉의

차이를짚는다.
“〈마조록〉은〈육조단경〉에 비해 변화가 극심해
요. 〈육조단경〉에 나오지 않는 변화가〈마조록〉에
보이는 것을 보면〈마조록〉이야말로 선종 어록의
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〈마조록〉을 보
면 몸과 몸이 부딪치는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.
육조 스님은 육신보살로서 아주 위엄 있게 부처님
법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
깨닫게 해주었다면, 마조 스님은 단도직입하는 입
장에서 그냥 바로 일러라 하는 식의 수단을 제시
하곤 합니다. 그런 모습이〈마조록〉가운데 많이
나옵니다.”
수불 스님이 마지막으로〈마조록〉에 나오는‘고

승이 된 마조 스님이 60세쯤에 고향 땅에 갔다가 한
노파에게‘대단한 스님이 오시나 했더니 겨우 키장
이 마씨네 강아지로구먼’하는 소리를 듣는 일화를
들려주신다. 일화를 듣는 동안만큼은 마조 대사가
옛 조사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간적인 느낌
이든다.
순례자 일행은 선 채로 마

조 대사 사리탑을 향해 삼배
를한다. 언제또다시올지모
른다는아쉬움을일행모두가
탑돌이로달랜다. 〈계속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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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스님, 요즘 어떠십니까.”

“일면불! 월면불!”

“이런 굼벵이 같으니라고! 

절은 해서 어디에 쓰려는가.”

“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!”
보봉사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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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제여행사

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
옛 선사들의 선적지!! 
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아제제여여행행사사!!!!!!

중국강호선종사찰 8일(11분선사)
남악회양 / 마조선사 / 백장선사 / 대우선사 / 황벽선사 / 
위산선사 / 앙산선사석상선사 / 양기방회 / 석두희천 / 동산선사
●출 발 : 6월 20일
●동참금 : 1,590,000원 ~ / 1인
※뜰앞의 잣나무(정찬주 작가) 증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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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다음음검검색색““아아제제여여행행사사””
☏☏0022))773300--44000088

상해 / 항주 / 무석 / 보타산 6일
- 6월 3일 출발
- 1,090,000원 / 1인

지장보살 화현처 구화산 / 천하비경 황산
- 5월 26일 (5일) 
- 1,090,000원 / 1인


